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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 하원 7선...아태계 유권자 투표 독려차 애틀랜타 방문

“조지아는 남부 최고의 경합주…한인들이 대선 결과 흔들 수도 ” 마크

김 KAI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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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김 전 버지니아주 하원의원이자 ‘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KAI) 회장은 한인들의 투표가 대선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아 기자마크 김 전 버지니아주 하원의원이자 ‘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KAI) 회장은 한인들의 투표가 대선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아 기자

“통계·네트워크 제공, 정치력 신장 도울 터”

“조지아는 내가 정치 커리어를 시작한 곳입니다. 1988년 애틀랜타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 인턴으로 참여해 40년

가까이 정치활동을 이어왔어요. 한인들도 많아지고, 발전한 애틀랜타를 보니 뿌듯합니다.”

메트로 애틀랜타 아태계(AAPI) 유권자들을 모아 투표를 독려하고 정치력 신장을 돕는 이벤트가 최근 한인회관에서 열

렸다. 조지아의아시안비영리단체가대거모인행사에참석하기위해마크김전버지니아주하원의원이애틀랜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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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다. 지아의 아시안 비영리단체가 대거 모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마  김 전 버지니아주 하원의원이 애틀랜타를

찾았다. 그는 현재 ‘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KAI)의 회장을 맡고 있다. 그에게 조지아 한인들의 투표가 중요한 이

유에 대해 들어봤다.

KAI는 2022년 워싱턴 DC에서 출범한 비영리단체로, 아직 정식 한국어 이름도 정해지지 않았다. 마크 김 전 의원은 올

초부터 회장직을 맡아 앞으로 싱크탱크로 육성하면서 한인들이 두루 공감하고,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다른 한

인 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임명직과 선출직, 로비스트 등 정치권에 있는 직업은 다 섭렵했다. 2009년 버지니아주 하원에 첫 출마한 이

래 미주 한인 최초로 7선의 기록을 남겼다. 2022년 연방 상무부로 자리를 옮겨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차관보로 일했

다. 그는 2014년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일본해(Sea of Japan)’뿐 아니라 ‘동해(East Sea)’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고 ‘미주 한인의 날(1월 13일)’ 제정 등에도 기여했다.

KAI 정치 지도 캡처

김 회장은 조지아에 대해 “미주 한인사회의 집약체”라며 한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

는 조지아에서 선출된 한인 정치인은 지금까지 4명이었는데, 이 중 2명은 공화당, 1명 민주당, 1명은 무당파인 점이 미

주 한인들의 정치성향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한인 커뮤니티는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보수적이다. 이런 성향

을 가장 잘 나타내는 샘플은 캘리포니아, 뉴저지보다 조지아”라고 그는 설명했다.

김 회장은 “대선에서 조지아 한인들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대선에서 ‘스윙스테이트’(경합주)로 꼽히는 7개 주 중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꼭 이겨야 한다’고 여겨지는

곳은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등이다. 반면도널드트럼프공화당후보가 ‘하나라도놓치면안된다’고여겨지

관련기사

“앤디 김 당선으로 한인사회에 이목” NYT, 뉴저지 북부 한인타운 조명

민주당 소속 한국계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 첫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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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은 미시간, 위 콘신, 펜실베이니아 등이다. 반면 도널  럼  공화당 후보가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  여겨지

는 곳이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등이다. 특히 북부와 남부에서 가장 중요한 주는 각각 펜실베이니

아와 조지아. 그러나 펜실베이니아의 한인 역사가 오랜 것에 비해 정치력은 낮은 반면, 조지아는 최근 들어 한인 정치

력이 급상승하고 있다.

김 회장은 “미주 한인들의 미래는 남부에 있다”고 단언한다. “조지아에서 아시아계 유권자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올해

선거 결과를 충분히 ‘스윙(swing)’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파워(voting power)가 있는데 발휘해야죠.” 중요한 경합주인 조

지아에서 한인 유권자들이 어떻게 투표하느냐에 따라 이번 대선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며 “주인의식을 가

져달라”고 당부했다.

마크 김 회장은 미주 한인 커뮤니티에 그동안 없었던 통계와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미국에

한인단체들은 정말 많지만, 가장 필요한 일을 하는 단체는 적다”며 근본적인 연구와 노하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떻게 연방 펀딩을 받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액션’이 빠져있다”고 덧붙였다.

본사를 방문한 마크 김 KAI 회장.

김 회장은 KAI에 발을 들여놓은 직후 미주한인정치인연감(Korean American Political Almanac)을 만들었다. 1954년

미국에서 한인 정치인이 처음 선출된 이래 현재까지 전국 각지 230여명의 한인 선출직 정치인들 정보를 취합했다. 그

는 “이들은 개인적으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한인회, 민주평통 모임에서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축사를 전하고

가끔 상 받는 것이 끝이다. 같이 대화하고 정책에 대해 얘기하는 게 없다”고 지적하며 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전

국의 한인 정치인들이 함께 생산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취재, 사진 / 윤지아 기자

https://www.atlantajoongang.com/tag/%eb%a7%88%ed%81%ac%ea%b9%80/
https://www.atlantajoongang.com/tag/%ed%95%9c%ec%9d%b8%ec%a0%95%ec%b9%98%ec%9d%b8/

